
다섯개의	 플롯,	 그리고	 그	 이상의...	 

기간:	 2011년	 5월	 1일	 -	 11월	 30일	 	 
[쇼케이스]	 전시:	 2011년	 5월	 21일	 -	 5월	 27일	 
[다섯개의	 플론,	 그리고	 그	 이상의...]	 전시:	 2011년	 10월	 22일	 -	 10월	 29일	 	 
총괄기획:	 곽소연	 
진행:	 이인혁	 (코디네이터),	 김현아	 (디자인)	 
참여작가:	 박윤주,	 송지은.	 오세인+민성진,	 정인교,	 정철규+신하정	 

2011	 리트머스	 플랫폼은	 2010년	 신설된	 리트머스	 신진작가지원	 프로그램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시각예술을	 중심으로	 장르	 간의	 크로스오버를	 지향하고	 실험적인	 창작	 활동을	 지향하는	 작가,	 아티
스트	 콜렉티브나	 예술가	 그룹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젊은	 작가들의	 연대	 지원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참여	 작가들이	 리트머스가	 위치한	 다문화	 특구인	 원곡동의	 특수한	 지역적	 맥락을	 
기반으로	 다양한	 작업	 방식과	 매체,	 장르간의	 크로스	 오버와	 협업	 등을	 통해	 새롭고,	 실험적인	 예술
적	 실천을	 모색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는데	 목표를	 둔다.	 또한	 완성된	 결과물보다는	 참여	 작가
들이	 프로그램	 기간동안	 개별적으로	 혹은	 공동으로	 작업/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발전시키는	 리서치
와	 프로덕션의	 과정을	 중요시하며,	 작업의	 과정과	 결과물을	 프레젠테이션하고	 공유하는	 다양한	 방
식을	 실험하고자	 한다.	 	 

	 #	 쇼케이스	 전시	 	 

<2011	 리트머스	 플랫폼:	 쇼케이스>	 전시는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의	 신진작가	 프로그램	 
<2011	 리트머스	 플랫폼>의	 첫번쩨	 전시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7명의	 작가들의	 최근	 작업과	 신
작을	 소개한다.	 본	 전시는	 11월까지	 진행될	 프로그램의	 출발선	 상에서	 신진작가들의	 기존	 작업을	 
전시를	 통해	 재조명함으로써	 작가들의	 작업과	 관심사,	 예술적	 실천	 방식을	 이해,	 공유하고	 이를	 바
탕으로	 작가들의	 향후	 활동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기획되었다.	 	 

#	 다섯개의	 플론,	 그리고	 그	 이상의...	 

'다섯	 개의	 플롯,	 그리고	 그	 이상의...'전시는	 <2011	 리트머스	 플랫폼	 -	 	 신진작가	 프로그램>에	 참
여한고	 있는	 7명의	 신진	 작가들의	 지난	 6개월	 간의	 활동	 과정과	 그	 결과물을	 소개하는	 기획전시	 
이다.	 	 

지난	 6개월	 동안	 원곡동의	 특수한	 지역적	 문맥을	 각자의	 고유한	 관점과	 방식으로	 접근하여	 리서치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업과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수행하였다.	 8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작가들은	 작
업	 계획과	 진행과정을	 기획팀과	 함께	 토론하고	 본래의	 계획과	 작업	 방식을	 수정하며	 작업을	 발전
시켜	 나아갔다.	 	 

올해	 신진작가들의	 다섯	 개의	 개별	 프로젝트는	 한국	 최대	 이주민	 밀집지역인	 원곡동이라는	 특수한	 
장소,	 자칫	 편견에	 의해	 게토화되거나	 '우리'안의	 '외부'로	 인식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경계로	 영
토화된	 이	 장소를	 색다른	 방식과	 관점에서	 보다	 능동적인	 형태의	 참여를	 통해	 경험하고	 사유할	 수	 
있도로	 ㄱ유도하는,	 그리고	 외부인/관객과	 이	 장소를	 다양한	 층위에서	 매개하는	 장치로써의	 측징
을	 갖는다.	 이러한	 장치/매체로써의	 프로젝트는	 한정된	 전시	 기간	 동안,	 메한된	 전시	 공간에서	 예
술	 작춤이	 소개되고	 감상되는	 일반적인	 형태의	 전시	 구조를	 공간적,	 시간적으로	 확장시키려는	 시도
와	 맥을	 같이한다.	 	 



듀얼게임	 [Duel	 Game]	 
-	 협업을	 통한	 문화	 번역에	 대한	 연구와	 실험	 

기간:	 2011년	 8월	 1일	 -	 11월	 30일	 	 
전시:	 2011년	 11월	 12일	 -	 11월	 19일	 
총괄기획:	 곽소연	 
진행:	 이인혁	 (코디네이터),	 김현아	 (디자인)	 
참여작가:	 류희경,	 박도빈,	 박호상,	 정재민	 

리트머스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원곡동의	 다문화적	 특수성과	 여기서	 파생된	 다양한	 사회문화적	 현
상을	 작가적	 시각으로	 관찰,	 재해석하고	 그	 내용을	 창작활동으로	 연결시키는	 프로젝트	 형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입주작가	 스스로	 원곡동	 일대를	 창작	 공간이자	 플랫폼으로	 삼아	 새로운	 환경과	 문화
를	 찾아	 다니며	 접촉하고	 경험하는	 이동에	 중점을	 둔다.	 	 

2011	 리트머스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한국	 작가와	 원곡동	 이주민	 간의	 상호	 소통과	 협업을	 통해	 
현상적이고	 가시적인	 다문화적	 환경의	 차원을	 넘어,	 그	 이면에	 가시화되지	 않은	 이주민	 개인의	 삶
을	 '문화	 번역	 (cultural	 translation)'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이	 지역의	 상이한	 문화들	 간의	 역동적
인	 상호	 작용과	 교섭의	 과정을	 다양한	 예술적	 매체와	 실천	 방식을	 통해	 연구하고	 기록하고자	 기획
되었다.	 이런	 협업의	 과정은	 한국	 작가와	 이주민	 개인	 모두에게	 타	 문화와의	 교류	 속에서	 자신의	 
문화와	 위치를	 성찰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문화	 생산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듀얼게임_협업을	 통한	 문화	 번역에	 대한	 연구와	 실험	 

'듀얼게임_협업을	 통한	 문화	 번역에	 대한	 연구와	 실험'	 전시는	 동일한	 타이틀	 하에	 올해	 진행되었
던	 <2011	 리트머스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한	 4명의	 작가들의	 지난	 3개월	 입주기간	 동안의	 
창작	 활동과	 그	 결과무을	 소개하는	 기획전시이다.	 	 
올해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한국	 작가와	 원곡동을	 거점으로	 생활하는	 다양한	 구적과	 직업을	 가진	 	 

이주민	 개인	 간의	 상호	 소통과	 협업	 그리고	 '문화	 번역'의	 갸념에	 포커스를	 투었다.	 '문화	 번역'이
란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롤	 대치하는	 일반적인	 '번역''과는	 다른	 것으로,	 타자의	 언어,	 행동	 양식,	 
가치관	 등에	 내재화된	 문화적	 의미를	 파악하여	 '맥락'에	 맞게	 의미를	 만들어내는	 행위"라고	 정의된
다.	 (인용	 출처:	 김현미	 「글로벌	 시대의	 문화번역」,	 2005,	 p.	 48)	 

이런	 의미에서	 본	 프로그램은	 이주민을	 능동적인	 '문화	 번역자'로	 이해하고,	 다양한	 가치와	 삶의	 
양식,	 문화들이	 혼재하는	 원곡동이라는	 구체적인	 삶의	 문맥	 안에서	 이주민이	 다양한	 문화	 간의	 차
이를	 중재하고	 번역하면서	 지속적인	 문화적	 타현과	 교섭의	 과정을	 구성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입주작가들은-이주민과	 함께	 그의	 삶과	 일상의	 자취를	 따라	 여행할	 수	 있는	 원곡동	 투어	 프로그램
을	 기획하고	 진행하기,	 이주민들이	 귀환	 후	 이루고자	 하는	 꿈을	 컨설팅	 해	 주는	 가상적	 에이전시를	 
운영하기,	 이주민과	 사진	 교환을	 매개로	 소통의	 과정을	 실험하기,	 이주민과	 하루를	 함께	 보내며	 하
루의	 가치를	 사색하고	 공유하기-등의	 다양한	 실험적	 방식을	 통해	 파트너	 이주민과	 적극적인	 소통
과	 협업을	 진행하며,	 '문화	 번역'의	 과정이	 투영된	 이주민의	 삶과	 일상을	 근거리에서	 경험하고	 공
유하였다.	 작가가	 주도하는	 예술	 프로젝트의	 프레임	 안에서	 이주민의	 위치는	 동등한	 협업자리기	 
보다는	 작가가	 설정한	 예술적	 게임에	 다양한	 역할과	 형태로	 참여하는	 참여자로서의	 역할에	 한정될	 
수	 밖에	 없었고,	 동시에	 게임의	 과정에서	 발현된	 이주민	 개인의	 삶과	 일상을	 기록하는	 과정은	 예술
적	 재현을	 통해	 이주민을	 대상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고민하게	 하였다.	 이제	 그	 지난했던	 소통과	 
협업의	 과정을	 뒤로하고,	 작가들이	 그	 과정에서	 경험하고	 고민했던	 내용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	 관
객들과	 함께	 공유되고,	 사색되기를	 바란다.	 	 



이주를	 사유하다	 [Being	 on	 the	 move]	 

기간:	 2011년	 12월	 16일	 -	 12월	 24일	 
총괄기획:	 곽소연	 
참여작가:	 폴라시	 바타치르체	 (방글라데쉬),	 리자	 메이	 데이비드	 (독일),	 알리시아	 그룰용	 (미국),	 
권자연	 (한국),	 이주영	 (한국),	 얀	 레미츠	 (독일),	 박도빈	 (한국),	 도로타	 폴라스카	 (폴란드),	 	 
줄리아	 사리세티아티	 (인도네시아),	 다프네	 르	 세르장	 (프랑스),	 아타리	 아트	 워크	 -	 이인혁,	 	 
수잔	 당골,	 람	 마하르잔,	 우잘라,	 카팔리,	 살리네스	 마하르잔,	 상게	 세르파	 (한국,	 네팔),	 리카	 	 
아우리아이넨	 (핀란드)	 
협력:	 지구인의	 정류장	 	 

노동이나	 결혼	 이주와	 같은	 특수한	 이주의	 경험이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원곡동이라는	 장소적	 모델
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지역/도시와	 문화를	 배경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간의	 이동과	 이주	 그리고	 이
와	 연관된	 다양한	 사회문화적	 현상과	 변화,	 문제	 그리고	 미래적	 비젼을	 다양한	 관점과	 예술적	 방법
으로	 접근하여	 연구하고	 기록,	 재현하고자	 기획되었다.	 더	 나아가	 원곡동	 이라는	 지역적	 맥락을	 반
영한	 '이주'라는	 통합적	 주제하에	 국내외	 작가들과	 그들의	 작업을	 상호	 연결시킴으로써	 국제적/초
국가적	 네트워크와	 교류를	 실험하고자	 한다.	 	 


